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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5> 캔버스 천에 한지 콜라주, 먹, 아크릴 290×150×180cm 2024

김해성에게 회화는 온몸으로 단련해야 하는 수행의 연속이다. 
그는 동서양을 막론한 선배 화가들의 붓질과 조형 언어를 
익히며 자신의 회화를 갱신해 왔다.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회화의 관습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캔버스를 바닥에 펼치거나 
벽에서 떼어 직립 설치하여 정면 감상이라는 시각적 틀을 
거부한다. 규범에서 해방된 회화는 더 이상 화면에 갇히지 
않고, 관객과 동등하게 맞서는 하나의 신체로 전환한다. <괴물 
5>에서는 사각 프레임의 경계마저 해체했다. 캔버스와 한지, 
물감이 뒤엉켜 앵포르멜적 마띠에르를 형성하며, 회화는 육중한 
덩어리로 변신한다. <Buffalo>에서 반복되는 붓질은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 고된 노동의 흔적에 가깝다. 변강쇠의 도상, 
이응노의 계보를 잇는 붓질, 개인의 기록이 중첩되어 구상과 추상,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거침없이 뛰어넘는다. 김해성의 회화는 
전시장 한가운데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념비이자, 붓질로 축적한 
시간의 덩어리다. 건국대 회화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부피서울(2025), IMF서울(2024), 다이브서울(2024) 등에서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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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1월호 특집 「Rising Power 36」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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